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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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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너는 차가운 땅 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논과 밭에는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인 뒤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 속에 깊이 
묻어 놓았다.  차가움이 엉긴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낱낱이 부숴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 속에 깊이 묻어 놓았었다. 

“씨도 제 키의 열 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이 든다.”
옛 늙은이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 속에 묻고, 이제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어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보릿속에 간직하며, 차가운 허리도 잊고 
집으로 돌아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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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벌레들도, 부지런한 꿀벌들과 매미들도 다 제 집 속으로 들어가고, 몇 마리 
산새들만이 나지막하게 울고 있던 무덤가에는, 온 여름 동안 키만 자랐던 속새풀 더미가 
갈대꽃 같은 솜 꽃만을 싸늘한 하늘에 날리고 있다.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 버린 갯가 밭둑 위에는 앙상한 가시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논둑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 빛을 
잃어버리고,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푸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솔잎 끝과 같은 새파란 머리를 들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고만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地心) 속의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너, 보리만은 억센 팔 들을 내뻗치고, 새말간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왔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었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지금 어둡고 차디찬 눈 밑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내를 풍겨 오는 그윽한 유월의 
훈풍과 노고지리 우짖는 새파란 하늘과, 산밑을 훤히 비추어 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이 없이 참고 견디어 왔으며, 삼월의 맑은 하늘 아래 
아직도 쌀쌀한 바람에 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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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향 언덕 위에 누른 잔디가 솔잎을 날리고, 들판마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논과 밭이 산등성이에까지,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덮는다. 

보리다! 



– 3 –

Turn over / Tournez la page / Véase al dorso

N11/1/A1KOR/HP1/KOR/TZ0/XX

8811-0161

35

40

45

50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에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새말간 봄의 춤이 흘러 
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리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러지게 불러 대고, 너의 깊고 아늑한 품 속에 
깃을 들이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틀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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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갯가에 서 있는 수양버들이 그의 그늘을 시내 속에 깊게 드리우고, 나비들과 
꿀벌들이 들과 산 위를 넘나들고, 뜰 안에 장미들이 그 무르익은 향기를 솜같이 부드러운 
바람에 풍겨 보낼 때면, 너, 보리는 공히 머리를 숙이기 시작한다. 

온 겨울의 어둠과 추위를 다 이겨내고, 봄의 아지랑이와 따뜻한 햇볕과 무르익은 
그윽한 향기를 온 몸에 지니면서, 너, 보리는 이제 모든 고초와 사명을 다 마친 듯이 
고요히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성자(聖者)인 양 기도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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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위에는 땀방울을 흘리면서 농부는 기쁜 얼굴로 너를 한아름 덥석 안아서, 
낫으로 스르릉 스르릉 너를 거둔다.  농부들은 너를 먹고 살고, 너는 또한 농부들과 함께 
자란다. 

너, 보리는 그 순박하고 억세고 참을성 많은 농부들과 함께 자라나고, 또한 농부들은 
너를 심고, 너를 키우고, 너를 사랑한다면서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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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너는 항상 순박하고 억세고 참을성 많은 농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흑구 <동해산문>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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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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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최승호 <고해문선> (1991)


